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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이해하는 
누군가

헤일리 얜시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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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블레어가 말했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 난감한 마음에 

블레어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친구들은 블레어를 쳐다보았어요. “저번에는 온다고 

했잖아!” 새미가 말했어요.

“나도 알아.” 블레어는 고개를 떨군 채 발만 쳐다봤어요. 

“몸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 미안해.”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제시카가 말했어요.

블레어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블레어도 새미의 

집에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정말 배가 아팠어요. 집에 

가서 쉬어야 할 정도로요.

블레어는 크론병을 앓고 있었어요. 크론병은 복통을 

일으키는데, 그건 정말 아파요. 평소에는 조금만 아팠지만, 

가끔씩은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했어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복통이 심해지는 날을 블레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을 때마다 복통이 

심해졌던 것 같았어요.

“그냥 가자.” 새미가 제시카에게 말했어요.

집에 돌아온 블레어는 약을 먹었어요. 그런 다음, 잠을 

자려고 했어요. 하지만 배가 너무 아팠어요.

엄마와 아빠가 블레어의 상태를 보러 오셨어요. 아빠가 

침대 위에 앉으셨어요. “좀 어떠니?”

“괜찮아요. 약이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블레어가 

말했어요.

블레어의 친구들은 크론병을 앓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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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의 집에 못 가서 안타깝구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블레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친구들은 제가 왜 배가 아픈지 이해하지 못해요.” 

블레어는 벽에 베개를 던졌어요. “나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블레어를 안아 주셨어요. “아빠도 그래. 신권 축복을 

받아 보겠니?”

블레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블레어는 축복을 받으면 

평안을 느끼곤 했어요.

아빠는 블레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식과 위안을 느끼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훌륭한 축복이었어요. 덕분에 블레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친구들 때문에 여전히 마음은 슬펐어요. 

축복을 받은 후, 엄마와 아빠는 블레어에게 잘 자라고 

뽀뽀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블레어가 잠들 수 있도록 방을 

나가셨어요.

블레어는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축복이 도움이 되었지만, 

통증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블레어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평소에 하는 기도와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블레어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것을 말씀드리고, 나을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렇게 기도를 마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전 정말 슬퍼요. 친구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저는 외로워요. 제가 날마다 얼마나 아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프기 전의 생활이 그리워요.”

블레어는 기도를 계속해 나갈수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을 볼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졌어요. 블레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마음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블레어는 그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했어요.

블레어는 속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털어놓을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친구들은 

크론병을 앓는다는 게 어떤지 모를 테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세요. 두 분은 블레어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알고 계세요. 두 분은 언제나 

블레어의 곁에 계실 거예요.

블레어는 누군가 자신을 꼭 안아 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도를 마친 블레어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기 위해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갔어요.

“악몽을 꾼 거니?” 엄마가 물으셨어요.

블레어는 빙그레 웃었어요. “아니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깜짝 놀라신 것 같았어요. “잘 자라고 뽀뽀하고 나온 

지 꽤 된 것 같은데, 그 시간 내내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던 걸까요? 블레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누군가 꼭 안아 주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느끼는 감정들을 

알고 계세요. 그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혼자라고 느낄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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